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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문제적 이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과시적 자기표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 진 균† 박 현 선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부

본 연구는 SNS의 문제적 이용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

았다. 특히, 과시적 자기표현의 수준에 따라 문제적 이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조절효

과를 검증하였다. 총 21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그리고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가 클수록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한편 과시적 자기표현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원하지 않는 교류감, 가식적 표현충동,

그리고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인 효과가 유의미하게 증가하

였다. 흥미롭게도 과시적 자기표현이 높을 때에 비해 낮을 때 중독성과 관계의 가벼움에 대

한 회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도한 SNS의 문제적 이용에 따른 부적 효과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녕감의 유지 및

증대를 위해 과시적 자기표현의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의 문제적 이용, 과시적 자기표현, 심리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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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Social Network Sites:

SNS)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과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다. SNS는 사람들이 공개

적으로 자신의 프로필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

과의 연결을 공유하고 그 연결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웹을 기초로 한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Boyd & Ellison, 2007). 페이스북, 인스타그

램, 스냅챗 등 SNS는 그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개인들

에 의한 관계 확장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황성욱, 박

재진, 2011). 인스타그램의 경우 근래 들어 가

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약 4억 명의 이용자 중 18~29세가 55%를 차

지하고 있다(Stapleton, Luiz, & Chatwin, 2017).

특히, 젊은 층은 타인의 주의를 끌고 정체성

(self-identity) 확립을 위해 과도한 자기노출과

새로운 관계의 탐험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Guazzini, Cecchini, Guidi, Milani, & Meringolo,

2016). 또한 타인의 지지를 통해 자존감과 주

관적 행복감이라는 정서적 보상을 받고 온라

인 및 오프라인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SNS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

심을 끌고 있다(Stapleton et al., 2017; 김봉섭,

2015).

그렇다면 이러한 SNS의 이용은 이용자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지나친 SNS의

이용은 오히려 개인의 삶을 더욱 복잡하고 힘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본 연

구는 시작되었다. 자기노출이라는 지각된 위

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SNS를 이용하는 이유

는 긍정적이고 발전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

기 때문이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개인의 삶에

서 긍정적 결과를 얻고자 함이다(Lee, Noh, &

Koo, 2013). 로버트 푸트넘(Robert Putnam, 1995)

은 미국 사회적 자본의 쇠퇴(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라는 부제가 붙은 ‘나홀로 볼링

(Bowling alone)’이라는 연구를 통해 공동체 의

식과 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극단적 개인주

의로 치닫는 사회상에 대한 진단을 내렸다.

그에 따르면, 1980~93년 미국의 볼링 인구는

10% 늘었지만 팀에 가입해 서로 어울리는 ‘리

그볼링’은 40%나 줄어드는 일명 ‘혼자 볼링치

기’ 현상이 미국을 뒤덮고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단절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SNS는 고립

화, 파편화된 현실의 인간관계를 다시 맺어주

고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면대면 커뮤니케

이션을 보완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SNS의 이용행태가 늘 긍정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최근 SNS에서 토로

되는 불필요한 친구수로 인한 ‘인맥 다이어트’

나 일회성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티슈 인맥’

등의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SBS, 2017). 페이

스북에 심취한 10대들은 수시로 포스팅 되는

페이스북 친구들의 새로운 활동들이나 즐거운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면서 스스로 행복하

지 않고 기준 미달이라고 여기는 페이스북 우

울증을 경험한다고 하였다(연합뉴스, 2011). 많

은 사회 현상들이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갖고 있듯 SNS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다. 특

히, SNS의 폭발적인 이용량 증가와 더불어 이

들 매체의 이용 행태가 초래할 수 있는 심리

적 장애와 문제점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

져 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SNS에서 친구들

과 상향비교경험(upward social comparison)이 많

을수록 SNS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SNS 회피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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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졌다(민귀홍, 이진균, 2017). 또한 SNS

관리유지의 부담, 정보 및 심리적인 프라이버

시의 우려는 SNS 피로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상향비교경험은 SNS에 대한 부정적 느낌

을 가중시킨다고 하였다(손달호, 김경숙, 2016).

나아가 SNS 피로감 및 부정적 느낌은 SNS 중

단의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단절된 인간관계의

회복이나 정서적 지지 등 SNS의 긍정적인 역

할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지나친 SNS 이용

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행복감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또한 존재한다

는 점에서 SNS의 문제적 이용이 개인의 심리

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SNS의 활용을 통해 나타나는 과시적

자기표현(conspicuous self-presentation)은 타인과

의 관계 형성 및 변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 이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낮선

사람들에 대해 자기표현의 정도가 더 높으며

긍정적인 자아이미지 형성을 위해 자신의 이

미지를 선별적으로 노출할 뿐만 아니라 편집,

과장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Lee, Lee, &

Kwon, 2011; Tidwell & Walther, 2002). 주지할

사실은 이러한 자기표현의 역할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역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가 혼

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표현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표현

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감정적

균형, 삶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주관적 행복

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Lee et

al., 2011). 또한 SNS에서 과시적 자기표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 노출

을 통해 인적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나아

가 오프라인상의 만남으로 발전하는데 기여

한다고 하였다(Boyd & Ellison, 2007; Mckenna

& Bargh, 2000). 한편 자기표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지나친

자기노출과 낮선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위선

적 자기제시(false self-presentation)(Jackson &

Luchner, 2017), 우울감(Frison & Eggermont,

2017; Lup, Trub, & Rosenthal, 2015), 타인과의

갈등 및 관계의 단절(Ridway & Clayton, 2016)

을 야기하는 등 다수의 부정적 연구결과도 제

시되고 있다. 특히, 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지

지를 받아야만 자기가치감(self-worth)을 유지하

고 사회비교를 통해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기

존 연구(Stapleton et al., 2017)는 내면의 근원적

행복을 추구하는 주체의 의지가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개개인이 통제가능한 개인변수로 과시

적 자기표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과도한 SNS 사용으로 인

한 심리적 문제점 및 개인변수로서 과시적 자

기표현의 영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

에 초점을 두어 SNS의 문제적 이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과시적 자기표현의 수준이 이들 관계

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를 살

펴봄으로써 소비자가 느끼는 SNS에 대한 문제

점 및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자기표현

의 수준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

을 것이다. SNS가 기업의 전략적인 마케팅 도

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회적 동기

인 심리적 안녕감 등 SNS 이용자들의 이용 동

기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심성욱, 김운한, 2011; 이방형, 한상린, 이성근,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 550 -

이성훈, 2013). 특히, 사회적 동기의 중요한 하

부요인인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문제적

사용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고 이에 대

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론적 배경

SNS의 문제적 이용(Problematic Use)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다양한 SNS

의 등장과 더불어 나타난 부정적 현상 가운

데 하나는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이

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중독(addiction),

남용(abuse), 의존(dependency), 문제적 이용

(problematic use) 등 혼재된 개념으로 진행되어

왔으나(주정민, 2006; 황하성, 손승혜, 최윤정,

2011), 특정 매체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일상

생활에 흥미를 잃게 하거나 무기력하게 만들

어 결국 인지적, 행동적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공통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근래 들어 인

터넷은 다른 커뮤니케이션 매체들보다 더 많

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도 다양

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황성욱

과 박재진(2011)은 페이스북의 심리적 문제점

으로 제시한 7가지 요인인 원하지 않는 교류

감, 상대적 박탈감, 중독성, 가식적 표현충동,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 소외감, 그리고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가 사용자의 심리적 안녕

감을 저해한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7가지 요인과 함께 기존 문헌을 토대로 아래

와 같이 가설도출을 위한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원하지 않는 교류감

원하지 않는 교류에 대한 거부감은 SNS에

서 타인과의 불필요한 관계형성을 통한 피로

감의 증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프

라이버시 침해와 사이버폭력 등을 통해 사용

자들은 불편과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박경자,

유일, 이윤희, 2014; 이윤희, 2014). 친하지 않

은 타인에게 본인 정보의 노출, 원하지 않는

친구신청이나 추천, 또는 몇몇 특정인에 의한

글 도배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문천수

등(2015)은 원하지 않는 관계의 부담은 SNS 사

용 피로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즉, SNS를

통해 다양한 사람과 교류를 할 수 있으나 불

필요하게 관계가 증가되거나 또는 글이나 사

진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통제되지 않을

경우 SNS 이용회피와 피로도 증가로 이어진다

고 하였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SNS

사용 중 발생하는 사회비교와 타인탐색은 원

하지 않는 교류감 등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키

고 이는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해 SNS에 대한

부정적 태도형성과 SNS 사용중단에 이르게 된

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

SNS의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이용자의 우울

및 충동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상대적 열등감

과 박탈감이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을 야기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영, 전혜정, 2015). 타

인의 과시적인 자기표현을 통한 행복한 모습,

외모, 목표 및 성공적 관계의 성취를 자신과

비교하고 이는 상대적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개인 성향에 따라 이러한 결

과는 증폭되는데 갈등적, 고립적 성향의 이용

자는 SNS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혼재된 인식

과 함께 사생활 침해나 유대악화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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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일권, 유경한,

2016). 특히, SNS를 통한 상향비교는 현재 자

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 등의 상

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떨

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미혜, 2017). 이뿐

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은 자신에 대한 진실

한 정보가 아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

을 높이며 이미 제공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

려는 경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이은곤,

2016).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은 심리적 안녕감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중독성

인터넷 중독성 및 문제적 사용에 대한 연구

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성은 일상생활장애,

현실구분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

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 충동통제력

감소, 외로움, 사회적 위안, 주의 산만 등이

포함된 다양한 하위차원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주정민, 2006). 주정민(2006)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에 대한 의존 유형에는 사회적 이해, 개

인적 이해, 행동, 상호작용, 사회적 놀이, 개인

적 놀이의 6가지가 있는데 이 중 ‘상호작용’과

‘개인적 놀이’ 차원에서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

용하면 인터넷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상호작용은 개인적 차원에서 다른 사

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형태를 의미하며 놀이

의 경우 다른 네트워크상의 구성원들과의 관

계를 고려한 사회적 놀이가 아닌 개인적 놀이

일 때 중독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데이비스와 동료들(Davis, Flett, & Besser, 2002)은

중독성은 사회적 편안함(social comfort), 외로움

(loneliness), 충동 통제력 감소(diminished impulse

control), 기분전환(distraction) 등의 요인들과 밀

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최근 대학생의

SNS 중독과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에서

SNS 중독성은 주관적 안녕감과 강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자기비난이나 수치심과는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현,

서경현, 2017). 또한 수치심은 SNS 중독과 주

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며 자기비

난은 주관적 웰빙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

치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 중독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식적 표현충동

곽기영과 김효준(2011)은 SNS에서 자기표

출이 증가하고 지식공유 활동이 늘어날수록

SNS 사용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SNS

상에서 위선적 자기제시(false or inauthentic

self-presentation) 등의 가식적 표현충동은 자신

에 대한 진실하지 않은 상태 업데이트나 허위

프로필 제공의 행위로 나타난다. 가식적 표현

충동(e.g., 거짓으로 클릭한 페이스북 ‘좋아요’)

은 걱정(anxiety), 우울감 또는 스트레스수준과

관련이 높아 개인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반

영한다고 하였다(Wright, White, & Obst, 2018).

또한 가식적 표현충동이 높은 사람은 대체로

자존감이 낮으며 5대 성격요인으로 구분할 때

신경성(neuroticism)이나 자기애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Twomey & O’Reilly, 2017). 이와 반대

로 진실한 자기표현은 자존감이 높거나 지각

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가식적 표현충동은 자기비난

성향이 높을수록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자

기비난의 경향이 높을수록 타인이 자신의 포

스팅에 긍정적인 반응(e.g., 좋아요, 맞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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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이를 자신의 자기가치

(self-worth)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Jackson &

Luchner, 2017). 또한 긍정적인 단서보다는 부

정적인 단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타인

에 대한 비난이나 개인의 실패로 오귀인

(mis-attribution)할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기비난 경향이 강한 사람

이 SNS(e.g., 인스타그램)에서 타인을 속일 의

도로 포스팅을 한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

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자신에

대한 가식적 표현충동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

매체이용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는 크게

2가지 패러다임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매

체이용은 오프라인 대인관계의 연장선에서 사

용된다는 관점이 있는 반면 다른 관점으로 현

실세계의 면대면 관계의 미충족된 사회적

욕구를 보상받기 위해 매체를 사용한다는

관점이 존재한다(Freberg, Adams, McGaughey,

& Freberg, 2010; Tsao, 1996). 최근 온라인 및

SNS 이용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후자

의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

다. 현실세계에서 충족되지 않은 개인의 욕

구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도

구로 많은 사람들이 SNS를 활용하고 있다

(Papacharissi & Mendelson, 2011; Valkenburg &

Peter, 2009). 특히, 거대자기애(grand narcissism)

가 클수록 페이스북 사용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관계는 존경에 대한 욕구나 소

속감에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Casale

& Fioravanti, 2018). 따라서 사회로부터 격리되

고 고립된 개인일수록 현실세계에서 사회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으며 SNS를 이용해 사회적

욕구를 보상받으려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NS의 지나친 이용은 장기적

으로 오프라인의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개인의 심리적 안녕

감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외감

SNS의 과다사용은 사회적 자본을 덜 느끼

게 하는 반면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rke & Lento, 2010). 과도한

친구수의 증가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부적

인 비선형(negative nonlinear) 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나 유대감이 높은 질적인 관계가 형

성되지 않은 친구수의 증가는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외로움을 많이 타거나 사회적 스킬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타인의 일, 학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중요

한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im, LaRose, & Peng, 2009). 이러한 충

동적인 SNS의 이용은 건전한 사회적 활동을

저해하고 더욱 고독감을 느끼게 하는 등 악순

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SNS 중독

경향성에 관한 요인을 살펴본 결과 집착 및

금단증상, 과잉소통, 몰입, 그리고 과도한 시

간투자가 SNS 중독경향성의 중요한 구성요인

으로 밝혀졌다(서경현, 조성현, 2013). 구체적

으로, 무력감과 규범 상실감이 소외감에 유의

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도한 SNS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

외감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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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는 온라인 진정

성의 결여로 인식될 수 있는데 긍정적 진정

성이 부족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한다

고 이해할 수 있다(Reinecke & Trepte, 2014).

관계적 진실성이 결여된 피상적이고 인위적

인 커뮤니케이션(SNS vs. 전화)은 부모 등 중

요한 사람과의 유대감과 결속적 관계형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는데(Gentzler, Oberhauser,

Westerman, & Nadorff, 2011), 이는 진정한 자아

(real self)의 노출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즉, 가식적인 자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표현

하기 위해서는 가볍고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

및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진정성이 결여된 관

계는 결과적으로 본인과 타인에게 모두 외로

움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기애의 한 형태인 거대자기애가 높

을 경우 자신의 지적 능력, 신체적 매력, 권력

관계의 시각화 등 긍정적 자아를 암시하는 포

스팅이나 사진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등 SNS를

통해 인정욕구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

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행위가 자존감,

자기가치, 또는 긍정적 자기관을 형성하는데

유용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인에게 상

대적 비교를 통한 실망감과 악의적 질투심

(malicious envy)을 유발하고 나아가 타인의 고

독감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Lim & Kim,

2016). 따라서 SNS 상의 가벼운 인간관계는 본

인에게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해 심리적 안

녕감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한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지나친 SNS의 사용은 이용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해 다음과 같이 <가설 1-7>을 제시하

고자 한다.

<가설 1> 원하지 않는 교류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상대적 박탈감은 심리적 안녕감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중독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가식적 표현충동은 심리적 안녕

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소외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시적 자기표현(Conspicuous Self-

presentation)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이미지와 전략적

자기표현을 통해 외부로 비쳐지는 이미지를

관리하고자 한다(Goffman, 1959). 자기표현은

자신에 대해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

떤 메시지로 정의할 수 있다(Cozby, 1973).

과거 공인(public figure)에 한정됐던 일대다

(one-to-many)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점차 일

반인으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다수를 대상으

로 하는 인상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Ollier-Malaterre, Rothbard, & Berg, 2013). 자기

노출이 강할수록 페이스북의 사용빈도와 접속

시간이 많으며 자기관련 긍정적 정보나 단서

를 더욱 빈번히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e.g., 접속 횟수, 이용시간, 프로필 변경,

상태 업데이트, 자기PR적 컨텐츠 게시)(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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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자기향상이론(self-enhancement theory)에 따르

면,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주변에 어필하고자 할 뿐 아니라 주위에 잘

알려진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보나 인식을 상

쇄 또는 전환하고자 부정적 측면과 무관한 차

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하였다(Baumeister, 1982; Leary, 2007). 적절

한 자기표현(e.g., 개인 프로파일 공개, 업데이

트 및 공유)은 대인관계 변화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light, Ruppel, &

Schoenbauer, 2017; Kwak, Choi, & Lee, 2014).

SNS가 제공하는 중요한 속성인 자아노출의 기

능을 높게 인식할수록 SNS 이용 동기인 정체

성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유용성, 인맥관리,

현실도피 및 외로움을 탈피하는데 도움을 준

다(김유정, 2011). SNS에서의 자기표현 행위는

SNS 이용 후 대인관계변화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한상연 등, 2013), 개인의 커뮤

니케이션 능력수준이 높을수록 SNS에서 자기

표현 행위가 대인관계의 변화, 지속적 사용의

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러한 SNS를 통한 적절한 자기표현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친구관계의 질적인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Wang, Jackson, Gaskin, & Wang, 2014).

그러나 사람들이 무대의 연극배우와 같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

지형성을 위해 SNS 상에서 가공의 위선적인

자아(e.g., false Facebook-self)를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Gil-Or, Levi-Belz, & Turel,

2015). 대체로 이러한 가공된 자아는 자신의

진정한 이미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사

회적 인정이나 수용을 달성하는데 유용할 뿐

만 아니라 단기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사회적

안녕감 유지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Leary, 2007).

과시적 자기표현의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간의 자존감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대상(e.g., 물질,

경험, 친분, 펫)을 SNS 상에서 과시적으로 표

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우혜진 등, 2017). 구

체적으로, 자존감 불일치 수준이 높을수록

SNS 상에 물질, 브랜드 로고가 선명히 나온

사진을 더 업로드하고 이들과 관련된 해시태

그 등을 더 많이 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 불일치로 인한 심리적 불만족을 SNS

상에서 대상의 과시적 자기표현을 통해 보상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과시적 자기표현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사회자본 유형에 따라 달라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성신, 이진균, 최용주,

2017). 특히, SNS에서 타인과의 결속강도가 높

은 결속형 일수록 자기노출이 적을 때 유의미

한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타인과의 결속강도가 낮지만 폭넓은

연계형일 때 자기노출 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페이스북의 친구

수와 긍정적인 자기표현(positive self-presentation)

은 이용자의 주관적인 행복감을 더해주지만

이러한 행복감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기

반으로 형성된 점이 아님을 밝혔다(Kim &

Lee, 2011). 반면 진정한 자기표현(honest self-

presentation)은 페이스북 친구의 지지를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페이스북 친구수의 양적 크기가 심리

적 안녕감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며(Diener &

Seligman, 2002; Wang et al., 2014), SNS 상 밀

접한 친구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인위적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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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보다는 솔직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유대 관계가 강할 경우 타인과 있을 때

보다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며 과시하지 않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Tice, Butler,

Muraven, & Stillwell, 1995). 자신의 긍정적인 성

격이나 장점(e.g., 명문학교 진학에 대한 사실)

을 부각해 획득하는 사회적 혜택이 있으나 장

점에 대한 지나친 반복과 강조는 부정적인 속

성인 교만함으로 타인들에게 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Schlenker & Leary, 1982).

요컨대, 자기향상동기에 따른 과시적 자기

표현은 일시적인 자아존중감과 만족감을 충족

시켜줄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만족감은 현

실자아와 이상자아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

할뿐더러 장기적으로 사회적 인정과 수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Leary, 2007). 나아가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기회 감소 및 단절로 이

어지고 인간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SNS 문제적 이용이 심리적 안

녕감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과시적 자기표

현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증가할 것으로 예

상해 다음과 같이 <가설 8-14>를 제시하였다.

가설을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가설 8> 과시적 자기표현이 낮을 때에

비해 높을 때 원하지 않는 교류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증가할 것이

다.

<가설 9> 과시적 자기표현이 낮을 때에

비해 높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 심리적 안녕감

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0> 과시적 자기표현이 낮을 때에

비해 높을 때 중독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

는 부적인 영향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1> 과시적 자기표현이 낮을 때에

비해 높을 때 가식적 표현충동이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과시적 자기표현이 낮을 때에

비해 높을 때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가 심리적

상대적 박탈감

중독성

가식적 표현충동

오프라인 사회성결여

소외감

원하지 않는 교류감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

과시적 자기표현

심리적 안녕감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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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감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증가할 것이

다.

<가설 13> 과시적 자기표현이 낮을 때에

비해 높을 때 소외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

는 부적인 영향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4> 과시적 자기표현이 낮을 때에

비해 높을 때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증가

할 것이다.

연구 방법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230명이 수업 가산

점을 부여받고 온라인 서베이에 참가하였다.

230명의 참가자 중 SNS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219명으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였다. 일반적으

로 SNS를 사용하는 연령대는 국내의 경우 20

대의 SNS 이용률이 75.6%로 가장 높고 이어

30대 65.1%, 10대 51.3%, 그리고 40대 50.2%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표본으로 사용된 대

학생 샘플의 연령대와 주사용층의 연령대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김윤화, 2016). 또한 해

외 SNS 연구도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주사용층의 연령대가 18-30세이며 다양한 전

공과 학년 그리고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갖

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Gangadharbatla, 2008).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1.6세(s.d.=2.18)이며 성별은 여성이 121명

(55%), 남성이 98명(44.5%)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하루 SNS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

이상 1시간 30분미만(19.1%) 사용자 비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분 이상 1시간미만

(18.2%), 1시간 반 이상 2시간미만(15.1%), 10분

이상 30분미만(11.8%)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의 측정 및 개발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

로 설정된 SNS 문제적 이용이며, 조절변인으

로 과시적 자기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종속

변인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투입되었다. 성별,

나이, 그리고 SNS계정 소유유무를 분석과정에

서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

의 영향력을 배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설과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조절회귀분석(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SNS 문제적 이용

SNS 문제적 행동에 대한 척도는 황성욱과

박재진(2011)이 개발한 페이스북 사용에 따른

심리적 문제점 요인의 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였다. 이는 중독성, 오프

라인 사회성 결여, 박탈감, 소외감, 원하지 않

는 교류감, 관계의 가벼움 회의, 가식적 표현

충동의 7개 차원을 포함하는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⑦=매우 그렇다)로 측

정되었다.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주

성분 분석을 사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실

시 하였다. 요인적재치가 .4미만 문항들과 두

요인에 .4이상 걸쳐 나타나는 문항을 분석에

서 제외시켰다. 아이겐 밸류값(1.0 이상)을 기

준으로 소외감 22번 문항은 두 요인에 교차

적재로 제외시켜 총 5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또한 원하지 않는 교류감은 4개 문항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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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요인

적재치

분산

(%)

아이겐

밸류
α

소외감

(m=2.46)

SNS의 친구들이 내 계정에 글을 남기지 않을 때 허무함을 느낀다 .79

34.72 11.80 .93

SNS 친구들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74

나는 때때로 SNS에서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70

SNS의 친구들이 내 담벼락에 글을 안 남길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70

나는 SNS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62

원하지 않는

교류감

(m=3.42)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글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SNS 접속이 꺼려진다 .91

11.52 3.92 .90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글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SNS 탈퇴의 충동을 느낀다 .86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글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공

간이 줄어드는 것 같다
.82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글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74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글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교류를 원하는 친구들

과의 소통에 방해가 된다(추가문항)
.68

상대적 박탈감

(m=3.67)

SNS의 친구들이 나보다 재미있게 사는 것 같다 .93

8.94 3.04 .94

SNS의 친구들이 나보다 더 생활에 여유가 있어 보인다 .90

SNS의 친구들이 나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같다 .90

SNS의 친구들이 나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 같다 .86

SNS의 친구들이 나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다 .83

SNS의 친구들이 나보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 .70

중독성

(m=3.27)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 SNS를 하는 편이다 .87

7.46 2.54 .89

SNS 활동시간을 줄이려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84

SNS에서 보내는 시간 때문에 나의 생산성(학업 등)이 저하된다 .83

SNS에 접속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불안하다 .67

SNS를 하지 않고 있을 때 SNS가 자꾸 생각난다 .63

나는 SNS를 하고 난 뒤 SNS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한다 .49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

(m=4.24)

SNS에서는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는 많지만 고민이 있을 때 내 진심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75

3.79 1.29 .73

SNS에서는 친구관계 자체가 가볍다는 느낌이 든다 .66

가식적 표현충동

(m=2.54)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보다 자

극적인 문구나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82

3.38 1.15 .84
상사(예: 선배, 교수 등)들이 내 글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부성 표현이 잦아

진다
.78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식적인 표현을 많이 하게 된다 .69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54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

(m=2.23)

나는 오프라인에서보다 SNS에 접속해 있을 때 보다 존재감을 느낀다 .78

3.16 1.08 .87
나는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보다 SNS에서 나를 더 공개하는 편이다 .68

나는 SNS 상에서 사람들과 교류할 때 가장 즐거움을 느낀다 .68

나는 SNS를 할 때가 가장 편안하다 .68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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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감 문항 29번 문항이

추가되어 총 5개 문항으로 설정되었다. 반면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감 27번 문항은 교

차 적재로 제외되어 총 2개 문항으로 확정되

었다. 이외 다른 요인인 상대적 박탈감(6문항),

중독성(6문항), 가식적 표현충동(4문항), 오프라

인 사회성 결여(4문항)는 황성욱과 박재진이

제시한 문항과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나타나

최종적으로 32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문항들

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 테스트

를 실시한 결과 소외감(α=.926), 원하지 않는

교류감(α=.899), 상대적 박탈감(α=.937), 중독

성(α=.893),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α

=.730), 가식적 표현충동(α=.840),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α=.868)를 구성하는 문

항간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

석에 대한 평균 및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과시적 자기표현

조절변인인 과시적 자기표현은 ‘개인의 정

보를 타인에게 과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유정(2015)이 제시한 16개 설문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

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 글을 쓴다.’, ‘나

는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글을 쓴

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글을 남긴다.’, ‘나는 친구들에게 멋지게 보이

고 싶다.’ 등으로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

다(m=3.54). 크론바흐 알파는 .92로 문항간 신

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모든 문항은 7점 리커

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⑦=매우 그

렇다)로 측정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도 차원에서

기존 연구(Diener, Suh, Lucas, & Smith, 1999;

Kraut et al., 1998, 2002; Putnam, 2000;

Valkenburg & Peter, 2007)에서 사용한 문항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였다. 구체적

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요즘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매우 만족한

다.’, ‘현재 나의 인생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것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역코딩).’,

‘만일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반드시 다르

게 살 것이다(역코딩).’, ‘가끔 내 인생이 흘러

가는 방향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낀

다(역코딩).’의 네 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 하는지 7점 리커

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⑦=매우 그

렇다)로 응답하게 하고 평균을 내어 분석에

이용하였다(m＝4.10). 크론바흐 알파는 .60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샘플수가 충분하고 탐

색적 분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용하였다

(Loewenthal, 200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 및 가설검증을 위해 SPSS

21.0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우선 각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

변인들을 4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입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는 통제변인(성별(여자:1), 연령,

SNS 계정 소유여부)으로 구성하고 두 번째 단

계는 7가지 문제적 이용유형을 포함했다. 세

번째 단계에는 조절변인인 과시적 자기표현을

투입하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는 문제적

이용유형 7가지와 과시적 자기표현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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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항(interaction term)을 포함해 각 변인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SNS

문제적 이용과 조절변인인 과시적 자기표현의

상호작용항을 동시 투입할 때 상호작용항이 1

차항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다중공선성

을 배제하기 위해 이단계 최소제곱법(two-stage

ordinary least square)인 잔차중심화(residual

centering)를 사용하였다(Kim & Lee, 2011; Lance,

1988; Little, Card, Bovaird, Preacher, & Crandall,

2007). 구체적으로, 첫 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종속변인으로 SNS 문제적 이용을 독립변인으

로 설정 후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의 비

표준화 회귀계수는 SNS 문제적 이용의 1차 효

과(first order effect)가 통제되고 순수상호작용

효과만을 반영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상호작

용항에서 비표준화 회귀계수를 차감하면 상

관관계가 0인 잔차제곱합(sum of residualized

product scores)이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잔차제곱합을 투입해 다중공선성을 배제하고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

주요 변인의 상관계수 및 기초분석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소외감은 관

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와 가식적 표현충동

을 제외한 모든 문제적 이용 변인들과 유의미

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원하지 않는 교류

감은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나타났다. 중독성의 경

우 원하지 않는 교류감과 가식적 표현충동을

제외한 모든 문제적 이용변인과 정적인 관계

를 보였다.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는 소

외감, 가식적 표현충동,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

를 제외한 모든 변인과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

임이 밝혀졌다. 가식적 표현충동은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와 과시적 자기표현의 두 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다른 변인과

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

인 사회성 결여는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

를 제외한 모든 변인과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

로 나타났다. 과시적 자기표현은 원하지 않는

교류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정적인 관계를

보여 문제적 이용이 증가할수록 과시적 자기

표현도 증가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심리적 안녕감은 원하지 않는 교류감,

중독성,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 과시적 자기표

현을 제외한 모든 변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

을 보였다. 각 변인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관

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와 심리적 안녕감을

제외한 변인의 평균치는 4점을 밑도는 것으로

밝혀져 SNS 문제적 이용에 대해 비교적 낙관

적임을 알 수 있다. 각 변인간의 상관계수와

평균값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한편 표 3에서 과시적 자기표현 수준에 따

른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과

의 전반적인 관계를 보기위해 독립표본 t검증

(independent samples t test)을 실시하였다. 과시

적 자기표현의 중앙값인 3.625를 중심으로 미

만은 0으로 이상은 1로 재코딩 후 t검증 결과

원하지 않는 교류감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인

에서 과시적 자기표현 수준이 높을 때가 낮을

때와 비교해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값을 보였

다. 반면 과시적 자기표현 수준이 높을 때가

낮을 때와 비교해 종속변인인 심리적 안녕감

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과시적 자기표

현 수준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값은 표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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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8) 9)

1) 소외감 - .25** .35** .45** .13 .61 .65** .45** -.26**

2) 원하지 않는 교류감 - .32** .09 .26** .23 .19** .12 -.12

3) 상대적 박탈감 - .18** .17** .23 .27** .17* -.33**

4) 중독성 - .16** .34 .58** .37** -.09

5)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 - .16 .09 .26** -.20**

6) 가식적 표현충동 - .45** .47** -.15*

7)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 - .41** -.13

8) 과시적 자기표현 - -.13

9) 심리적 안녕감 -

평균(SD)
2.46

(1.24)

3.42

(1.50)

3.67

(1.46)

3.27

(1.36)

4.24

(1.42)

2.54

(1.26)

2.23

(1.08)

3.54

(1.02)

4.10

(.97)

* p < .05, ** p < .01

표 2. 주요 변인의 상관계수

변인 과시적 자기표현 N 평균 SD t

소외감
저 107 1.95 .92

-6.29**

고 113 2.92 1.32

원하지 않는 교류감
저 107 3.27 1.60

-1.54
고 113 3.58 1.38

상대적 박탈감
저 107 3.37 1.51

-3.08**

고 113 3.96 1.34

중독성
저 107 2.93 1.35

-3.76**

고 113 3.60 1.30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

저 107 3.96 1.61
-2.98**

고 113 4.52 1.14

가식적 표현충동
저 107 1.98 .95

-7.01**

고 113 3.06 1.29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
저 107 1.82 .81

-5.89**

고 113 2.61 1.16

심리적 안녕감
저 107 4.24 .96

2.07*

고 113 3.97 .95

* p < .05, ** p < .01

표 3. 과시적 자기표현 수준에 따른 변인별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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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따라서 과시적 자기표현 수준에

따른 변인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조절

변인으로 고려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가설의 검증

SNS 문제적 이용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

계가 과시적 자기표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

는지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통해 표 4에 제

시하였다. 문제적 이용의 7가지 변수와 과시

적 자기표현이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첫 번째 단계에

는 통제변인(성별, 연령, SNS 계정소유유무)을

투입하고, 두 번째 단계에는 문제적 이용의 7

가지 독립변수인 소외감, 원하지 않는 교류감,

상대적 박탈감, 중독성,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 가식적 표현충동,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

Block 독립변인 표준화계수 R2 Adj R2 F change

1

성별 -.29***

.10*** .09 8.16연령 -.21**

SNS 계정소유유무 .01

2

원하지 않는 교류감 .09

.24*** .20 5.17

상대적 박탈감 -.24**

중독성 .02

가식적 표현충동 .05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 .06

소외감 -.27**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 -.13*

3 과시적 자기표현 .01 .24 .20 .00

4

원하지 않는 교류감 x 과시적 자기표현 -.34*

.31** .25 2.99

상대적 박탈감 x 과시적 자기표현 -.02

중독성 x 과시적 자기표현 .56**

가식적 표현충동 x 과시적 자기표현 -.30†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 x 과시적 자기표현 -.45*

소외감 x 과시적 자기표현 .11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 x 과시적 자기표현 .38†

a. 종속변수: 심리적 안녕감

b. 성별은 다음과 같이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여자는 1, 남자는 0

† p < .10, * p < .05, ** p < .01, *** p < .00

표 4.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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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시켰다. 세 번째 단계에는 조절변인인

과시적 자기표현을,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

에서 7가지 문제적 이용 독립변인과 과시적

자기표현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각 변인

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위계적 조절회귀분석 실시 결과, 통제 변인

들로 구성된 첫 번째 단계는 심리적 안녕감을

10%[R2 변화량=.10, F(3, 215)=8.16, p＜.00] 설

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통제 변

인 중 성별과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드러났다. 여성일수록 또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족하여 심리적 안녕감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β＝－.29 p＜.00; β＝

－.21 p＜.01).

표 4의 2번째 단계에서 제시된 연구 가설을

살펴보면 원하지 않는 교류감<가설 1>, 상대

적 박탈감<가설 2>, 중독성<가설 3>, 가식

적 표현충동<가설 4>,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

<가설 5>, 소외감<가설 6>, 관계의 가벼움

에 대한 회의<가설 7>는 심리적 안녕감에 각

각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관계의 가

벼움에 대한 회의만이 심리적 안녕감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

인되었다(β＝-.24, p＜.01; β＝-.27, p＜.01, β＝

-.13, p＜.05).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약 23.5%

[R2 변화량=.13, F(7, 208)=5.17, p＜.00]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 2>, <가설 6>, 그리고

<가설 7>이 지지되었다. 한편 표 4의 세 번

째 단계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 조절변인인 과

시적 자기표현의 주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원하지 않는 교류감, 상대적 박탈감, 중독

성, 가식적 표현충동,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

소외감,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은 과시적 자기

표현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유의미하게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각각 <가설 8>부터 <가

설 14>까지 제시하였다. 표 4의 4번째 단계에

서 제시된 결과와 같이 원하지 않는 교류감,

중독성, 가식적 표현충동, 오프라인 사회성 결

여, 그리고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와 과

시적 자기표현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원하지 않는 교류감과 가식

적 표현충동,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는 과시적

자기표현과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유

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

다(β＝-.34, p＜.05; β＝-.30, p＜.10, β＝-.45, p

＜.05). 반면 예상과 달리 중독성과 관계의 가

벼움에 대한 회의는 과시적 자기표현과 상호

작용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6, p

＜.01; β＝.38, p＜.10). 마지막 단계에 투입된

상호작용항이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양은

약 30.8%[R2 변화량=.07, F(7, 200)=2.99, p

＜.01]이었다.

유의미한 상호작용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

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의 형태를 그래프로 도식화

하였다. 조절변인의 최대값으로 과시적 자기

표현의 평균(m=3.54)에서 +1표준편차 값인

1.02를 넣고, 최소값으로 -1표준편차 값인

-1.02를 넣어 과시적 자기표현이 높고 낮은 집

단을 각각 설정하였으며, X값으로는 예측변인

의 최소값 1과 최대값 7을 투입 후 종속변수

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원하지 않는 교류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과시적 자기표현의 조절효과는 과시

적 자기표현이 낮을 때 기울기는 B(비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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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12로 과시적 자기표현이 높은 경우 기

울기 B(비표준화 계수)=-.06 보다 2배 높게 나

타났다(그림 2). 즉, 과시적 자기표현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원하지 않는 교류감이 증가

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

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추가적

으로 원하지 않는 교류감의 조건적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model 1)를 사용하

여 단순기울기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과시적 자기표현이 낮을 때

는 원하지 않는 교류감의 효과는 없었으나

(b=.01, 95% CI:-.01~.02, t=.18, p=.86, n.s.),

과시적 자기표현이 높을 때 원하지 않는 교류

감의 유의미한 부적 효과가 발생하였다

(b=-.18, 95% CI:-.31~-.57, t=-2.87, p<.00). 따

라서 과시적 자기표현이 증가할수록 원하지

않는 교류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

인 영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가식적 표현충동과 과시적 자기표현의 조절

효과는 과시적 자기표현이 낮을 때 기울기가

그림 2. 원하지 않는 교류감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과시적 자기표현의 조절효과

그림 3. 가식적 표현충동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과시적 자기표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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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비표준화 계수)=.03로 과시적 자기표현이 높

은 경우 기울기 B(비표준화 계수)=-.20 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3). 동일한 방법으로 단순

기울기분석 결과 과시적 자기표현이 낮을 때

는 가식적 표현충동의 효과는 없었으나(b=.02,

95% CI:-.13~.19, t=.36, p=.72, n.s.), 과시적

자기표현이 높을 때 가식적 표현충동의 유

의미한 부적 효과가 나타났다(b=-.15, 95%

CI:-.29~-.02, t=-2.26, p<.05). 즉, 과시적 자기

표현이 증가할수록 가식적 표현충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증폭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와 과시적

자기표현의 조절효과는 과시적 자기표현이 낮

을 때 기울기가 B(비표준화 계수)=.09로 과시

적 자기표현이 높은 경우 기울기 B(비표준화

계수)=-.32 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4). 분석

결과 과시적 자기표현이 낮을 때는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의 효과는 없었으나(b=.02, 95%

CI:-.18~.23, t=.21, p=.83, n.s.), 과시적 자기

표현이 높을 경우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의

유의미한 부적 효과가 나타났다(b=-.13, 95%

CI:-.27~-.02, t=-1.65, p<.05). 즉, 과시적 자기

표현이 증가할수록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증가

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원하지

않는 교류감과 가식적인 표현충동이 커질수록

주의를 끌기 위해 스스로를 과장되게 포장하

기 보다는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현실 도피적이

고 사회성이 결여될수록 SNS에서 가식적이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행위는 오히려 심리

적 안녕감의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가설 8>, <가설 11>, 그리

고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반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과시적 자

기표현과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

아 <가설 9>와 <가설 13>은 각각 지지되지

않았다. <가설 10>과 <가설 14>의 경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본 연구의 가설과 상

반된 결과가 나타나 지지되지 않았다. 구체적

으로, 중독성과 과시적 자기표현과의 조절효

과를 살펴보면 과시적 자기표현이 낮을 때 기

그림 4.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와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과시적 자기표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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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기가 B(비표준화 계수)=-.05로 과시적 자기

표현이 높은 경우 기울기 B(비표준화 계

수)=.29 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관계의 가

벼움에 대한 회의 역시 과시적 자기표현이 낮

을 때 기울기가 B(비표준화 계수)=-.11로 과시

적 자기표현이 높은 경우 기울기 B(비표준화

계수)=.06 보다 낮게 나타나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즉, 과시적 자기표현이 감소할 경우

오히려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이러한 대조효과에 대한 논의

는 다음 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과도한 SNS의 문제적 이용과 과

시적 자기표현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

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상대

적 박탈감, 소외감, 그리고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는 교류감,

가식적 표현충동, 그리고 오프라인 사회성 결

여는 과시적 자기표현이 증가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먼저, <가설 2>, <가설 6>, 그리고 <가설

7>에서 각각 제시했듯이 상대적 박탈감, 소외

감, 그리고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가 증

가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감소한다는 점이다.

SNS로 인해 소외감, 박탈감, 그리고 허무함을

느낄수록 SNS 사용강도와 시간이 점차 줄어드

는 것으로 나타났다(윤혜정, 전택준, 이중정,

2014). 황성욱과 박재진(2011)은 사람들이 페이

스북에서 수시로 포스팅 되는 친구들의 즐거

운 모습이나 새로운 활동에 반복적으로 노출

될수록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긴다고 하였다.

특히나 페이스북의 경우 완전한 익명성을 보

장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페이스북에

서 느끼는 박탈감, 소외감, 그리고 관계의 가

벼움에 대한 회의는 오프라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SNS는 이미 단순

한 친목도모를 뛰어 넘어 다양한 교육, 업무

및 경제활동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의 인적 네트워

크 강화를 위한 지나친 관계중심의 이용보다

목적 지향적이고 도구적인 사용을 통해 SNS

상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그리고

관계의 가벼움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가설 3>, <가설 4>, 그리고

<가설 5>에서 제시한 원하지 않는 교류감,

중독성, 가식적 표현충동, 그리고 오프라인 사

회성 결여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들 변인과 과시적 자기표현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미쳤다

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론적

분석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가설

8>에서 제시한 원하지 않는 교류감의 영향은

과시적 자기표현의 수준에 따라 조절됨을 확

인하였는데 과시적 자기표현의 수준이 낮을

때에 비해 높을 때 원하지 않는 교류감이 심

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유의미

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원하지 않는

타인과의 소통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인위적으로 포장하고 가식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는 개인의 행복감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주변에 대한 자신의 호응 및 공유 수준에 민

감하게 되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SNS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김명수, 이동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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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노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이는 SNS이용 및 유

지에 피로감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에서 상대적 박탈감에 미치는 과

시적 자기표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과시적 자기표현의 수준과 무관하게 상

대적 박탈감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서미혜,

2017). 즉, 과도한 SNS 사용으로 인해 상향비

교를 하게 되며 이는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

에 대한 실망감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가설

10>에서 SNS 중독성은 가설의 방향과 역으로

과시적 자기표현이 높을 때가 낮을 때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SNS에 중독된 사람일수록 대인관계능력의 중

요한 하위 차원인 자기노출능력이 보통 사람

보다 유의하게 높다는 기존 결과를 감안할 때

(박순주, 권민아, 백민주, 한나라, 2014), 자기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와 더불어 본 연구의 참여자인 대학생은 SNS

가 타인과의 소통을 증진하고 온라인 네트워

크 형성을 통해 대인관계에 도움을 준다고 인

식했을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심리적 안녕

감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특

히, 사회적 인정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을 만회하기 위해 SNS에 중독될 가능성

이 높고(남보람, 2017), 스스로가 문제적 중독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과시적 자기표현을 통해 일시적이나마 행복감

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설 11>에서 가식적 표현충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인 효과는 과시적 자기

표현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SNS에서 타

인의 관심이나 주목을 받기위해 지나친 허세

를 부리거나 인기를 끌기 위한 가식적인 표현

행위는 오히려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비교이론에 따르면

젊은 SNS 사용자들이 과시적 소비행위에 관한

메시지에 빈번히 노출되면서 타인과의 상대적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경험하고 이는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차경진, 이은

목, 2015). 따라서 가식적인 표현충동의 욕구

가 있더라도 이를 절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시켜 준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Chu, Windels, & Kamal, 2016). SNS 상

의 사회적 인정이나 지지는 구성원으로 특정

조직이나 단체에서 오랜 시간동안 책임을 다

할 때 존경과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Stapleton

et al., 2017). SNS에서 위선적 자기제시 등의

가식적 표현으로 일시적 관심을 받을 수는 있

으나 지속적인 개인의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

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 12>에서 오프라인 사회성 결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유의미한 부적인 영

향은 과시적 자기표현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주지할 점은 현실과 마주

쳐야하는 오프라인보다 SNS에서 편안함, 존재

감 그리고 즐거움을 느낀다면 오프라인 사회

성 결여가 반드시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즉, SNS

사용의 지각된 혜택이나 정서적 지지를 위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심

리적 안녕감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상대적으로 느

끼게 되는 사회적 고립감과 단절감은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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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또한 SNS에서 과시적 자

기표현을 통해 일시적으로 팽창된 자아존중

감(inflated self-esteem)은 현실 속의 자아와 비

교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시적 자기표현이 낮을 때보

다 높을 때 소외감 및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인 효과

가 증가한다는 <가설 13> 및 <가설 14>는

각각 지지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과 삶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빈번히 사용하면서 친

구관계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를 한다고 하

였다(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특히, 이

들에게는 주변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사회적

인정을 통해 소속감 및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이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Valkenburg & Peter, 2007). 오프라인에서 소외

감을 느낄수록 과시적 자기표현의 수준과 무

관하게 적극적인 SNS 이용을 통한 보상 욕구

가 커질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피

상적인 차원에서 관계의 질적 측면보다 양적

측면에 치중할 것이며 오히려 관계의 가벼움

에 대한 회의감이 들더라도 적극적인 과시적

자기표현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인

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실무적 함의점은 다음

과 같다. 무엇보다도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적

관계 형성, 정체성의 확립 등 SNS 이용의 중

요한 사회적 동기 중의 하나이며(이방형 등,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을 저

해할 수 있는 7가지 문제적 이용 요인들에 대

해 살펴보았다. 문제적 이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마케터들은 심리적 안녕감을 유

지 및 증대 시키고 나아가 이를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소비자의 심리적 안녕감 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SNS 이용의 사회적 동기를 강화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의

강화된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신뢰 및 상

호 혜택을 기반으로 한 SNS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및 소비자 인게이지먼트를 유도할 수 있

을 것이다(이동만, 박현선, 2011).

둘째, 마케터들은 조직적 측면에서 다양한

개인이 속해있는 SNS 커뮤니티나 팬페이지 등

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SNS 사

용 동기를 보다 면밀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SNS 이용 동기가 SNS에서 오프라인 관계

를 더욱 강화 및 보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

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인지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관계 강화 및 보완

이 목적이라면 낮선 타인과의 원하지 않는 교

류감이나 가식적 표현충동 등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미 오프라인 상의 밀착

된 관계를 고려할 때 SNS에서 자신을 인위적

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운 관계 형성이 목적이라면 개인

을 노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관계 형성이

통상 자기 자신에 대한 노출을 토대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이들이 더 많은 외로움이나 우

울감을 느끼고 타인의 행동에 더욱 민감하

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Frison & Eggermont,

2017; Jackson & Luchner, 2017). 또한 오프라인

상에서 만족되지 못한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

적 지지를 SNS에서 보상받으려는 경향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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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은 소비자의 SNS 이용

동기를 철저히 파악함과 동시에 이용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SNS 서비스 및 플랫폼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 연

구결과는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브랜드

그리고 기업 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발전적

인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SNS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데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예

를 들어, 기업 및 브랜드 관련 팬페이지 등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기업은

소비자 개개인의 과시적 자기표현 욕구를 부

추기는 SNS 마케팅 활동은 지양하는 반면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

(e.g., ice bucket challenge)와 연대를 함께 실현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오프라인 상의 소외되고

고립된 인적 관계가 SNS로 그대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기업의 핵심가치에 공감함으로써 브랜드 충성

도 형성 및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자본

구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과 함께 한계점에 대한 논

의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나친 SNS 이용과

과시적 자기표현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SNS 유형의 특성이 본 연구에서는 고

려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존 관계를 바탕

으로 폐쇄성이 높은 플랫폼과 보다 개방적인

플랫폼이 존재할 것이다. 또한 텍스트 기반의

페이스북, 트위터와 달리 인스타그램은 시각

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Lee, Lee, Moon, &

Sung, 2015). SNS 네트워크가 오프라인을 보완

및 강화하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

형성이 목적인지에 대한 지각된 인식이 개인

마다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

구는 개별 플랫폼의 특징을 고려한 연구와 함

께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SNS 네트워크상의 연

계성을 분리 또는 통합적으로 추적 분석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연

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제적 이용을 구성하는 7개 요

인 중 관계의 가벼움에 대한 회의를 제외한

평균값이 대체로 2-3점대에 분포되어 있다. 이

는 20대가 SNS사용의 주연령대 이지만 이들

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다지 크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장년층인 30-50대의

SNS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향후 SNS

서비스의 중요한 타겟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김윤화, 2016).

이와 더불어 SNS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

기노출 및 대인관계성향은 개인의 성격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정일권, 유경한, 2016). 손

영란과 박은아(2010)는 사교적이고 자기도취적

성향이 높은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

더욱 활발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실생활에서의

대인관계 성향과 자기노출욕구가 사이버공간

의 사회관계에도 적용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 성격에 따른 문제적 이용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나 행복감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는 개인의 성격

유형이 SNS 문제적 사용 및 심리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과시적 자기표현

이 낮을 때에 비해 높을 때 SNS의 문제적 이

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적 효과가 증

가함을 검증된 가설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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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적 자기표현이 낮다고 해서 심리적 안녕

감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지나친 SNS 이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과시적 자기표현의

역할을 밝혔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심리적 안녕감의 유지가 아니라 이를 증

대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자신의 과시

적 자기표현을 살펴보았으나 타인의 과시적

자기표현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역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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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oderating Role of Conspicuous Self-Presentation

Jin Kyun Lee Heun Seon Park

School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s, Hongik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roblematic use of SNS on consumer psychological

well-being. In particula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derating role of conspicuous self-presentation. A

total of 219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participate online survey for data collection. It was found that

factors of problematic use such as relative deprivation, alienation, and skepticism about light relationships

significantly negatively affected consumer psychological well-being. Also, factors such as repulsion of

unwished communication, impulse of pretentious expression, and the lack of offline sociability showed

significantly greater negative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when participants rated themselves engaging

in higher conspicuous self-presentation behavior than lower conspicuous self-presentation behavior in SNS.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y identifying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problematic use of SNS and conspicuous self-presentation on consumer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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